
「2025년 이사회 아젠다」 및 2월 동향
2025.02  카드뉴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Newsletter



『2월 Newsletter』는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 
『2025년 이사회 아젠다』 등을 소개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 마련’ 등의 
규제 동향을 담았습니다. 

또한, 센터 접수 질의 사안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감사위원회 감독‘등을 수록했습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이사회 아젠다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Board’s Agenda – The 2025 board agenda」, 2025.01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행정부 교체로 무역, 조세정책, 글로벌 공급망, 동맹 관계의 변화 가능

이사회는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필요 (전문성 보유 이사 영입, 외부 전문가 활용 등)

복잡성과 기회의 시대, 이사회는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규제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행정부 교체로 기후변화, 금융 서비스 등 기존 규제 재검토 가능성

이사회는 경영진의 규제 대응 전략 감독 및 피드백 제공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 강화
리스크 증가 및 복잡성 심화로 ERM 체계 고도화 필요

이사회·감사위원회는 기존 ERM 체계의 전면 재검토 및 실효성 강화 필요

기술 혁신과 리스크: 사이버보안 및 생성형 AI
사이버보안은 기업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기회

생성형 AI는 효율성과 혁신 기회를 제공하지만, 윤리·데이터 신뢰성 등 리스크도 수반

이사회는 경영진이 AI 활용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균형 있게 수립하도록 감독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center-for-board-effectiveness/us-otba-2025-board-agenda.pdf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Board’s Agenda – The 2025 board agenda」, 2025.01

2025년 이사회 아젠다

생성형 AI 관련 이사회 고려사항: 
이사회는 생성형 AI 활용이 기업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필요

생성형 AI는 이사가 신의성실 의무 이행 시 유용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는가?

생성형 AI는 이사회가 다양한 시나리오의 전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생성형 AI는 경영진이 수립한 전략 및 재무 예측 모델에서 사용된 가정에 오류가 있는지 
식별하고, 대체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생성형 AI는 재무 보고서의 오류 또는 내부통제 취약점을 식별하여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생성형 AI가 인수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가?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center-for-board-effectiveness/us-otba-2025-board-agenda.pdf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규제동향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하게 운영 및 관리해야

금융감독원,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준수하세요.」, 2025.01.31.

연도 별 위반 건수

2018

28

2019

41

2020

56

2021

10

2022

14

2023

15

주요 위반 사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5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재무·경영 상황 악화, 착오 등으로 위반 사례는 여전히 발생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법규 준수 실태 점검 결과,
총 15건의 위반이 발견되어 과태료 부과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89ed9312ba524c0fb5f70e28935e5cf7&fileSn=2&bbsId=


규제동향

금융감독원,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준수하세요.」, 2025.01.31.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음

비상장법인 중 금융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내부회계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는 등 관련 인력을 충실히 갖추어 내실 있게 운영

대표이사와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기록·관리

2024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적용

2023 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감사 대상

회사는 당해연도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을 확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 필요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내부회계 의견 표명 필요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89ed9312ba524c0fb5f70e28935e5cf7&fileSn=2&bbsId=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 마련

규제동향

자본시장 신뢰 제고 및 글로벌 시장 내 국내 기업가치의 정확한 평가 기반 구축 기대

금융감독원, 「국내·외 투자자가 재무분석에 활용하는 XBRL 데이터 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성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2025.01.21.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의 정확한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재무데이터 생성을 
유도하고, 자체 데이터 품질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가이드 제시

세계 최초로 회계기준, XBRL 주석 모범사례 및 유의사항 등 반영

美 SEC(증권거래위원회) 및 데이터 품질 관리 기관의 작성지침을 참고해 국제 정합성 확보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기업의 자체적인 XBRL 주석 작성·관리 능력 
향상에 따른 외부 전문가 비용 절감 기대

’23년도 
사업보고서

156사

2조원 이상 
(기시행)

’24년 3월 제출

※ 직전 사업연도 개별자산총액에 따라 대상 회사는 매년 변동 가능 (’23년도 결산기준 예시)

1

’24년도 
사업보고서

340사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5년 3월 제출

2

’25년도 
사업보고서

1,825사

5천억원 
미만

’26년 3월 제출

3

’25년도 
반기보고서

27사

10조원 
이상

’25년 8월 제출

2

’26년도 
반기보고서

14사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26년 8월 제출

3

’27년도 
반기보고서

93사

2조원 
미만

’27년 8월 제출

4

최초 적용시기(비금융업) 최초 적용시기(금융업)

구분

상장사
(유가증권,

코스닥)

1 2 3 4적용 단계상장사 XBRL 주석 재무공시 단계적 시행 방안 (12월 결산법인 예시)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c50af3003ff54d16a69558b9e9116254&fileSn=2&bbsId=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감사위원회 감독
최근 공개매수자 및 자문사 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른 위험요소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적발·조치」, 2025.01.31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前인 정보

FAQ

내부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이며, 이는 회사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공개매수 정보, 유상증자 결정, 최대주주 변경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사전 유출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내부정보 접근·공유에 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및 시행 여부 점검

내부정보 활용 감시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정기적인 검토 수행

공개매수(예정)자, 자문사 등 임직원 대상 법적·윤리적 교육의 정기적 시행 여부 점검

법무·컴플라이언스 팀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시 직접 협력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490cefd74b56420b8cb07c4335b518d8&fileSn=2&bbsId=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감사위원회 감독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적발·조치」, 2025.01.31

FAQ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정보 보호 및 감독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공개매수 종목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내부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 변화에 대한 
이사회·감사위원회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확립하며, 자본시장 관련 
법률 및 규제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직원 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내부정보 접근 제한, 정보 암호화, 외부 공유 통제 등의 내부통제 절차의 적절성

적발 시 보고체계 및 내부감사 프로세스 수립·운영 여부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490cefd74b56420b8cb07c4335b518d8&fileSn=2&bb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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